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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대통령적합도 안철수 33% 1위문재인박원순順

차기대통령 적합도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

대표가 333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고 215%의

지지율을얻은더불어민주당문재인전대표가뒤를

이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178% 새누리당김무성

대표는 79%의지지율을각각기록했다

지난해말 실시한 신년호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

가 375%로역시 1위 박 시장이 224%로 2위 문 전

대표는 173%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김 대표는 6

7%의지지율을보였다

안 대표는 1위를 유지했지만 지지율이 42%포인

트가 빠진 반면 문 전 대표는 지지율을 42%포인트

올리며 2위로뛰어올랐다 박시장은지지율이 46%

포인트빠지면서 3위로밀려났다

지역별로안대표는전남동북권(175%)을제외한

전 지역에서 30%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전 대

표는전남동북권에서 358%로지지율 1위를차지했

으나광주근교권에서는84%의지지율로안전대표

(336%) 박 시장(177%) 김 대표(103%)에 모두뒤

져최하위를기록했다

연령대별로 20대 이하에서는문 전대표가 317%

로 1위를 차지했고 박 시장(217%)과 안 대표(16

8%)가 뒤를 이었다 30대와 40대에서는 문 전 대표

와 안 대표가 235%대 297% 299%대 306%의 지

지율을 각각 기록하며 경합을 했다 50대에서는 안

대표(429%) 문전대표(155%) 박시장(138%) 60

대 이상에서는 안 대표(408%) 박 시장(166%) 문

전대표(122%) 순으로지지율을얻었다

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cokr

신년조사비해안철수하락문재인상승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선대위 비

대위 구성에 따른 더민주의 통합과 특정 집단의 패

권주의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냐는

질문에 523%가 기여할것이라고답했다

반면 351%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

보였다 126%는 잘모르겠다고답했다

구체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은 19

8% 어느정도기여할것이란답변은 325% 별로

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답변은 294% 전혀 기여하

지못할것이란답변은 55%였다

지역별로는 전남 동북권(666%) 광주 광산구(56

5%)와 서구(585%)에서 기여할 것이란 비중이 상

대적으로높은반면광주동구에서는 기여할것(45

5%)이란 응답이 기여하지 못할 것(463%)이란 응

답에비해오히려적었다

연령대별로는 50대만이 기여할 것(481%)이란

응답이 기여하지 못할 것(435%)이란 응답과 비슷

하게나왔다

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1

5%대 114%로 기여할것이란응답이많았지만새

누리당 지지층(394%대 511%)과 국민의당 지지층

(450%대494%)에서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응

답이더많았다

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(813%대 100 %)과 박

원순 시장 지지층(613%대 321%)에서는 기여할

것으로전망한반면안철수의원지지층에서는 (44

4%대 491%)로반대였다

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cokr

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

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9%

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539%는 잘못하고

있다고답했다

구체적으로 ▲매우 잘하고 있다 108% ▲대체로

잘하고 있다 231% ▲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38%

▲매우잘못하고있다 201%였다

지역별로광주동구(669%) 광주 근교권(663%)

전남동북권(612%)은잘못한다는평가를내린비율

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 광산구는 442% 대

433%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못한다는 평가보다

많아눈길을끌었다

연령대별로는 30대이하 423% 40대 558% 50대

601% 60대 이상 621%로 고연령층으로갈수록더

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박한

평가를내렸다

성별로는 남성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

1% 잘못하고있다는 응답은 630%였으나여성은

376% 대 449%로여성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더

후한평가를했다

지지정당별로더불어민주당지지층은당연히 68

6% 대 259%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못하고

있다는응답보다많은반면새누리당지지층(301%

대 558%)과국민의당지지층(195% 대 750%)에서

는 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더많았다

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cokr

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

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절

반가까이가누리과정예산의책임이중앙정부에있

다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

35세아동의무상보육인누리과정예산책임이

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답

변자의 465%가 중앙정부를 꼽았다 이어 264%는

중앙정부와시도교육청이동시에책임이있다고봤

고 115%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

잘모르겠다는응답은 156%였다

지역별로 전남에서는 436% 광주에서는 505%

가 중앙정부 책임을 꼽았다 특히 광주 동구에서는

603%가중앙정부책임이라고답한반면단지 57%

만이시도교육청책임이라고답했다

연령별로 40대에서 가장 많은 604%가 중앙정부

책임을 꼽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380%만이 중앙

정부책임이라고답했다

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29%가

중앙정부책임을꼽은반면 374%는 시도교육청 책

임이라고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

567%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497%가 중앙정부 책

임을선택했다

차기대통령적합자로새누리당김무성대표를꼽은

답변자의175%는중앙정부책임을꼽은반면451%

가 시도교육청책임을택했다 그러나더민주문재인

전 대표 지지자의 641%가 중앙정부 책임 국민의당

안철수공동대표지지자 489%가중앙정부책임이라

고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cokr

차기대통령적합도

安 전남 동북권제외고른지지

文 20대 이하 317%로 1위 차지

52% 기여할것 35% 기여하지못할것

文대표사퇴 패권주의해소할까

50대 낙관비관전망엇비슷

더민주지지층 81% 기여전망

광주일보 2016년 설특집 정

치현안여론조사는 오는 4월13

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

주전남 야권지형의 변화와 향

후 총선 지지 정당 등 급변하는

정치상황에대한지역민들의여

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여

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

터에의뢰해실시했다

조사는 2월 2일과 3일 이틀간

에 걸쳐 광주전남지역에 거주

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

녀1014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

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

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

이중 유선 응답은 70% 무선응

답은 30%였다

조사표본 추출은 광주전남

지역의성 연령별 지역(구군)

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

례할당추출 후 무작위 추출법

을 사용했으며 유무선 전화

임의전화걸기(RDD)방식을 활

용했다

선정된 표본은 광주 446명

전남 568명이었으며 통계보정

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

치(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발

표주민등록인구기준)를 부여

했다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내

에 ±31%포인트이며 응답률

은 82%였다 최권일기자cki@

여론조사어떻게

성인남녀 1014명

유선 70% 무선 30%

자동응답조사방식

34% 잘하고있다 54% 잘 못하고있다

더민주제1야당역할

광주광산구긍정평가비율높아

남성 5060대서 부정평가많아

47% 중앙정부책임 11% 시도교육청

누리예산갈등

40대 60%60대 이상 38%

중앙정부가예산부담해야

<215%> <178%>

안철수1위

문재인2위

박원순3위

김무성4위

없음잘모름

차기대통령적합도 단위%

333

215

178

79

195

문재인사퇴로패권주의해소

기여함
523

기여못함
351

단위%

잘모름
126

더민주제1야당역할평가

잘함
339

잘못함
539

단위%

잘모름
122

누리과정예산책임

중앙정부
465

중앙정부
시도교육청

264

시도교육청
115 단위%

잘모름
156


